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
5월20일 폐수처리장 펌프실에서 화재 … 10분 만에 진화

5월20일 오전 10시22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은 공장 종합폐수처리장 펌프실에서 발생해 화재로 번졌으나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사고로 펌프실 모터와 배관설비 등이 파손됐으며, SK에너지 안전팀의 박모씨가 진화 후 현장을 확인하러

가다 미끄러지면서 폐수처리장 수조에 빠져 피부 발진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는 사고에 따른 생산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폐수처리장 펌프실에서 유증기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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